
이란산 금수조치 예외적용 연장
미국, 한국 포함 9개국 연장조치 … 이란산 수입국 제재도 지속

미국 정부는 12월7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9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

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인디아, 말레이지아, 싱가폴,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터키, 타이 등을 예

외 적용 연장 국가라고 밝혔다.

한국은 6월 국무부로부터 이란 제재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따른 금융 제재를 180일 동안 적용받지

않는 <예외국가>로 지정됐으며 12월23일 시한이 끝난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월23일 대통령 재가(Presidential Determination) 발표를 통해 “세계 경제상황, 여러 나라

의 석유생산 확대, 전략비축유 확보량 등의 요인을 검토한 결과 이란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와 석유

제품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란산 석유수입국에 대한 제재 연장 방침을 밝혔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산 석유ㆍ석유제품 구입 축소에 따른 영향을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지 면밀하

게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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